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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이식 후 림프질환 (PTLD)은 1% 내외로 드물지만 예후가 불량한 질환이다. 저자들은 신이식 후 발생한 미만성 대 B 세
포 림프종 (diffuse large B cell lymphoma)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  

 환자는 49세로 6년 전 신조직 검사를 통해 막성신증으로 진단받았으며, 5년 전부터 복막투석을 시행해 오던 중 17개월 전 
본원에서 생체 비혈연 공여자로부터 신이식을 받고, 면역억제제는 Tacrolimus, mycophenolate mofetil, steroid를 사용하
였다. 신이식 후 수차례의 급성 거부반응으로 총 5회의 steroid pulse therapy 시행하였다. 환자는 수술 후 3개월 후에 소변검
사 상 Decoy cell이 발견되어 이식신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BK nephropathy의 소견은 없었다. 이후 혈청 creatinine 
2.0 mg/dL로 유지되었으나 이식 수술 17개월 뒤 이식신 부위에 종양이 촉진되어 입원하였다. Abdomen MRI 상 이식신에 지
름 3 cm, 1 cm, 0.7 cm 세 개의 종양이 있고, 이식신 주위에 7 cm의 perinephric mass가 보였고, PET-CT상 이식신과 
perinephric mass 그리고 paraaortic lymph node 2개에서 metabolism 증가가 관찰되었다. Perinephric mass에서 조
직검사 시행한 결과 diffuse large B-cell lymphoma, 면역화학검사 상 CD20 양성이었다. 골수검사에서는 골수 내 침윤소견
은 없었고 EBV-PCR상 9 copies/μL 이었다. 

환자는 PTLD 진단하에 투여중인 면역억제제 중 MMF를 중단하고, tacrolimus 및 steroid를 감량하였으며 현재 rituximab 
monotherapy 중이며 치료 2주 후 추적검사하여 CHOP을 시행할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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